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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0.(금)

정은경 장관, 장애인거주시설 찾아 
인권보호 실태 점검

- 거주시설 합동점검 결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권강화 방안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및 

환경과 입소자 인권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설치) ‘94.7.27.,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 (유형) 중증장애인, (입소자/ 종사자) 31명/ 43명

  이번 현장 방문은 시설 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시설 내 생활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지원 

현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최근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응TF」를 운영(2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입소자 한 분 한 분의 권리와 안전을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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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합동대응TF」에서 논의된 내용, 합동점검 과정

에서 제시된 의견,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총괄>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미혜 (044-202-3309)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팀  장 박광훈 (044-202-3315)

<학대대응>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도 (044-20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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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현장 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시) 2026. 4. 10.(금) 13:30∼14:30

○ (장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서울 용산구)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락 사회복지재단

- (입소자/종사자) 현원 31명* /총 43명(사무국장 1, 생활지도원 25명 등)

     * 입소 장애인 전원이 24시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장애인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 (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 시설장,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서울시·용산구)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용산구 생활지원국장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30 ▪ 영락 애니아의 집 도착

13:30-13:40 10’ ▪ 시설 소개 및 브리핑 시설장

13:40-14:00 20’ ▪ 현장 간담회(시설 종사자) -

14:00-14:25 25’ ▪ 입소자 위문(시설 라운딩) 생활관

14:25-14:30 5’ ▪ 사진 촬영 및 마무리 -


